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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률

● 시인

● 시집: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찬란>, <눈사람 여관> 등

앓아야 사랑이 된다

모르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멀어지다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다가,

대책 없이 마음이 

빵처럼 부풀고 익었다가

결국엔 접시만 남기고 

고스란히 비워져 가는 것.

이런 일련의 운동(사랑)을 통해 

마음(사람)의 근육은 다져진다. 

사랑한 그만큼을 앓아야

사람도 되고, 

사랑한 그만큼을 이어야

사랑도 된다.

이병률의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